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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 정부 공식답변

베트남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 44.1
베트남, 전자제품 수출 증가 전망
베트남, 자동차 비대면 판매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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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베트남, 2021 GDP 성장률6.6%에서 6.1%로 하향 조정
IMF, ADB: 베트남 GDP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앞서 4위 기록할 것 

베트남  투자뉴스  제763호

담당자 | 한아름 대리
연락처 | +84 24 3946 0511 (621)
이메일 | rachel@kotra.or.kr

2 0 2 1 년  7 월  1 2 일

베트남 PB상품 시장 동향

2021년 6월 15일 업데이트 

금주의 통관 Q&A

2 0 2 1  6월  1 0일자  제4 7 - 2 0 2 1 / M O L I S A호  공문에  첨
부된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  정부  공식답변 (서면답변 )
한글  번역본을   수록합니다 .  베트남어  원문은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87021
https://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04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22&TOP_MENU_CD=33339&LEFT_MENU_CD=37739&MENU_CD=37739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203/view.do?seq=1345559&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9/globalBbsDataView.do?setIdx=306&dataIdx=183536&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9218&pageViewType=&column=title&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1039132&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https://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04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22&TOP_MENU_CD=33339&LEFT_MENU_CD=37739&MENU_CD=37739
https://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04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22&TOP_MENU_CD=33339&LEFT_MENU_CD=37739&MENU_CD=37739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203/view.do?seq=1345559&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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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 S  M a r k i t에  따르면  2 0 2 1년  6월  베트남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 P M I )는  전월  ( 5 4 . 7 )  대비  9 p  하락한
4 4 . 1에  머무름 .  I H S  M a r k i t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베트남  P M I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선적용  컨테이너  및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화물  공급  지연을  지적함 .  구매
관리자지수  ( P M I )는  일반적으로  5 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을 ,  5 0  미만의  경우에는  경기의  위축을  의미함 .

[ V I E T N A M  I N V E S T M E N T  R E V I E W ,  7 . 5 .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올해  베트남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약  54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재택  근무의  증가로  

 인한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비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됨 .  한편  베트남의  전체  스마트폰  수출

규모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  기준  총  1억  9 , 300만  대의   

 휴대폰을  생산한  바  있음 .  (박닌  삼성전자  9 , 460만

대 ,  타이응웬  삼성전자  9 , 840만  대 )

[D ig i t imesas ia ,  7 . 5 . ]

베트남 자동차업계는 올들어 비대면 온라인 판매 서비스 제공을 시작함.

VinFast는 올 1월부터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자동차 모델, 색상, 디자인

및 결제 방식을 선택한 뒤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하여 결제하는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 중임. 메르세데스 벤츠는 올해 3월부터 웹사이트를

통한 자동차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현대 TC Motors도 

 온라인 판매를 개시함. 한편 자동차는 고가의 제품이라 최종 구매 결정

전 제품 확인 및 검토가 필수이기에 자동차 판매가 온라인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Vnexpress 7.5.]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베트남 ,  전자제품  수출  증가  전망

베트남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 P M I )  4 4 . 1

베트남 ,  자동차  비대면  판매  서비스  시작

자료: Vnexpress 

자료: V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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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과 Asian Development Bank

(ADB)는 올해 베트남 GDP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치고 ASEAN 회원국 중 상위 4번째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함. 베트남 정부 또한 올 하반기 베트남 경

제 성장률이 6%~6.5%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

한편 2020년 기준 ASEAN 회원국 중 싱가포르는 GDP

순위 4위(3775억 달러), 말레이시아는 5위(3363억 달

러)를 차지했고, 베트남은 6위를 기록한 바 있음.

[VOV 7.8.]

HSBC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6%에서

6.1%로 하향 조정함. HSBC는 올해 3분기까지는 베트남

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경제 회복속도가 다소 느릴

것으로 예상함.

[Vnexpress 7.7.]

HSBC: 베트남, 2021 GDP 성장률 6.6%에서 6.1%로 하향 조정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IMF, ADB: 베트남 GDP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앞서 4위 기록할 것 

베트남상공회의소 (VCCI )와  한국무역협회 (K ITA)는

7월  8일  (목 )  베트남  시간  13시  30분부터  16시   

 (한국  시간  15 :30~18 :00)  까지  베 -한기업포럼을  

 개최했음 .  이번  포럼은  화상회의를  통해  생중계  됐으

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을  주제로  정보  기

술 ,  전기 ,  재생에너지 ,  교육 ,  스마트시티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함 .  이번  포럼을  통해  베트남  중소기업이  한

국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함 .  

[V ie tnamp lus ,  7 .6 . ]

7월 8일 베트남 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베-한기업포럼 개최

자료: Vietnamplus



시장 규모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2020년 한 해 소매시장 규

모는 17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성장률을 보였다. 통계청은

2018년 대비 2019년 소매시장 성장률은 12.7%로 2019년 대비

2020년 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5.7%p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플러스 성장을 보인 것은 소매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

했다. 2020년 한 해 베트남의 소비재 및 서비스 분야 총 판매량

은 2195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으며, 이 중 소

매상품 판매 규모는 1172억6000만 달러로 전체의 79%를 차

지하고 전년 동기에 비해 6.8% 증가했다.

베트남 PB상품 경쟁 동향
베트남의 대형 마트는 현지 기업과 외국계 기업으로 나뉘어진

다. PB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홍보하는 기업은 베트남 현지

최대 대형 마트 브랜드인 VinMart, 한국에서 진출한 대형 마트

인 Lotte Mart, 베트남 남부 위주로 발달한 Saigon Co.op

Mart, 일본계 기업인 Aeon Mall 이 있다.

 PB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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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상생하는 PB상품 제작
제조업자들은 유통마진을 줄여 유통업체와 직거래 하는 대신 원
가를 낮춰 납품계약을 하기 때문에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는 대
량납품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업체의 브랜드 가
치가 높을수록 유리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상품 유통 및 수출이
어려웠던 시기에는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의 PB상품과 납품 계
약을 맺을 경우 지속적으로 국내 매출을 낼 수 있어서 상생을 할
수 있었다. 제조업체가 PB상품을 유통업체에 납품할 경우 홍보,

전시, 마케팅 등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생산에
만 집중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PB상품의 다양화
 과거 식품, 세제, 공산품 등에 국한됐던 PB상품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집밥을 해먹는 가정이 증가하고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는
트렌드에 따라 소형가전, 주방가전, 주방 기구 등으로 확대 되고
있다. Emart는 타사 에어프라이어의 평균 가격인 250만동(12만
원) 보다 저렴한 92만 동(4만6000원)에 Emart No Brand 에
어프라이어를 판매하여 인기를 끌었다. 소비자 가격도 128만동
(6만 4천원)으로 타사 제품에 비해 저렴하나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 준비된 수량이 금세 매진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헤어 드라이기, 멀티쿠커, 다리미 등의 소형 가전
을 판매하고 있으며 No Brand에서 제조한 과자, 즉석식품, 건강
음료 등도 현지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제품을 수입하여 PB상품으로 판매하는 현지 유통업체
Vinmart 는 지난 2019년 한국 상품 특별전을 개최하고 한국에서
수입한 1000여 가지의 상품을 전시함은 물론 Vinmart 독점 라
벨을 붙인 바디케어 제품 ‘실크’를 런칭한 바 있다. ‘Vinmart Care

실크’ 라는 제품명으로 바디케어 PB상품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샤
워젤, 샴푸, 바디로션, 마스크팩 등 스킨케어와 바디케어를 위한 상
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Vinmart 에서는
‘Vinmart Care Silk’제품을 PB상품으로 판매 중이다. 

시사점
과거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도 낮은 상품이 PB상품
이라고 인식했으나 품질을 개선한 PB상품들이 등장하며 PB상
품의 고급화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세제류
와 식품 류에 한정되어 있던 베트남의 PB상품은 한국 대형 유통
기업 덕분에 상품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Emart의 경우
PB에어프라이어, 소형 진공청소기, 선풍기 등 가성비 좋은 가전
제품이나 주방 가전용품을 특가에 판매하면 순식간에 준비 수량
이 모두 판매될 정도로 우수 PB 상품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PB

상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에 힘입어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한 PB상품의 개발 또한 우리 기업들
의 베트남 시장 진출 방식 중 하나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베 트 남  P B 상 품  시 장  동 향
-  세탁세제 ,  주방세제 ,  휴지  등  가정위생  P B  상품의  성장  기대  -

-  대형  마트의  브랜드파워가  P B상품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  –

-  고급화 ,  차별화가  P B상품  성공의  열쇠  -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뉴스

자료: Statista

과거PB 상품은 저렴한 가격에 낮은
품질의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으
나, 최근 유통사들의 PB브랜드간
경쟁 심화가 PB상품의 품질 개선으
로 이어지면서 기존 소비자들이 PB
상품에 가졌던 부정적인 시각이 긍
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각 유통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자사만

의 강점을 살린 PB상품을 만들기도 한다. PB상품에서 특히 소비
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은 세제나 휴지 등의 가정용 위생용품
들이다. 반면 개인위생용품은 기존 브랜드의 충성도가 높기 때
문에 기존 외부 브랜드 제품의 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 베트남
의 소비자들은 유통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해당 유통
업체가 만든 PB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마트의 브랜드 가
치와 더불어 PB상품에 대한 신뢰도는 상품 자체의 높은 품질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지인의 추천,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등록된
후기 등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9218&pageViewType=&column=title&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1039132&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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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최근 베트남 북부지역 세관에서 X-RAY 장비를 비롯한 정밀기기의 수입통관 제

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밀기기 관련 수입제한이 강화되며 법률에 규정된 제한

품목이 확대해석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CIRCULAR 12/2018/TT-BCT(대외무역

관리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중고 의료장비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의료장비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며, 공업용 X-RAY 수입을 금

지하고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공업용 중고설비의 수입규정은 중고기계 수입에 관

한 총리령(DECISION NO. 18/2019/QD-TTG)에 따라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고설비라도 일정의 기준을 충족하면 수입 가능합니다.

한편, HS코드 제9022호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

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

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

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를 분류합니다. 각종 의료용 기기는

물론 산업용 기기라도 그 작동방식이 X선에 기반하는 경우 HS 제9022호로 분류되

는 것입니다.

베트남 북부지역 각 세관에서는 HS 제9022호로 분류되는 중고 X-RAY 장비를 공업

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고 의료용 장비로 분류하고 이를 수입통관 보류하거나 압

류조치를 고려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으며, 현재는 사실상 중고 X-RAY 장비의 수

입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 기업의 정밀공정 운영을 위한 장비

가 수입되지 못하고 사실상 세관 관할 하에서 통관보류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공업용 중고 X-RAY 장비의 수입제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률적 근거가 부

족한 경우 향후 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에의 질의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 다만, 현재는 중고 X-RAY 장비가 공업용, 의료용을 불문하고 사실상 수입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되오니 수입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업용  X-ray 중고설비의  수입제한  * *
Q : 공장 설비라인에 사용되는 중고 X-ray 검사장비는 수입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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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 정부 공식 서면답변

 
 

 1. 한-베 전문가 MOU 효력 부활
노동보훈사회부는 상기 내용에 관한 2021년 5월 13일자 제41-2021/MOLISA호 공문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발송하였음
<대사관 추가안내> 베 정부는 제41-2021/MOLISA호 공문을 통해 우리 대사관에 검토 중
이라고 답변함
 

2.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경력 관련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 단체·개인을 위해 베트남에 근무하는 베트남인
근로자 채용·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0년 12월 30일자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이하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이라고 함) 제9조제4항제b호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
력(년수)은 베트남 내 근무 예정인 직무에 적합한 근무경력에 대해 외국의 주재 기관·단체·
기업의 문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함
<대사관 추가안내> 전문가 경력은 해외 근무경력만 포함되고 베트남 내 경력은 제외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으나, “베트남 근무경력기간에 대해서도 외국 기관・조직 및 기업의 확
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한편, 우리대사관은 베트남기업 또는 본사가 베트남에 있는 우리기업 등 베트남 근무경력기
간에 대해 외국 기관・조직 및 기업의 근무경력에 애로를 겪는 우리교민 지원을 위해 산업
인력공단을 통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임(~7월초)
   

3. 대학졸업증명서(학위증) 관련
제152/2020/ND-CP호 시행령 제3조제3항제a호에 따르면 전문가는 학위증이나 효력이 동
등한 증명서 및 베트남 내 근무 예정인 직무에 적합한 최소한 3년 경력을 가져야 함
동 시행령 제9조제4항제b호에 따르면 전문가 증명서는 베트남 내 근무 예정인 직무에 적합
한 근무 년수 확인에 관한 외국 주재 기관·단체·기업의 문서이며, 적격한 대학졸업증명서는
규정에 따라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정부(교육부)도 한국의 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공식의견과 우리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베 노동보훈사회부(고용국)는 지방 시・
성에 대학학위증과 졸업증명서가 동일함을 인지하여 노동허가 등에 이행하도록 통보하는
공문(제425/CVL-QLLD호)를 송부함(공문 및 한글번역: 첨부3 및 첨부4)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다음 내용은 2021년 6월 10일자 제47-2021/MOLISA호 공문에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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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승인 요청

제152/2020/ND-CP호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할 기관은 기업·단체의 외국

인 근로자 채용 사용 현황, 직무, 경력에 관한 요청사항, 베트남인 근로자 채용 불가 이유에

근거하여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검토 및 승인함. 따라서 각 시점에 기업·단체의 외국인 근로

자 사용 승인은 기업·단체의 상황 및 해당 지역의 근로자 공급 수요 역량에 따라 다름

5. 대표사무소와 외국인기업연합회 노동허가 발급을 소재지로 변경 요청 

제152/2020/ND-CP호 시행령 제2조제2항제d호 및 제30조제1항제a호에 따르면 정부, 정부

총리, 각부처가 설립을 승인한 기업협회의 경우 노동허가서 발급은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

에서 진행하고, 성급, 현급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이 설립을 승인한 기업의 경우 노동허

가 발급은 지방 노동보훈사회국에서 진행됨. 제152/2020/ND-CP호 시행령 제2조제2항제c

호 및 제30조제6항제a호에 따르면 관할기관의 설립 승인을 받는 기업, 기관, 단체 대표사무

소의 경우 노동허가서 발급은 노동보훈사회국에서 진행함

   

6. 노동허가 발급 관련 명확한 행정절차 요청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노동보훈사회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에 해당하는 고용 분야에 대

한 새로운 행정 절차 발표에 관한 2021년 5월 6일자 제526/QD-BLDTBXH호 결정문을 발행

하였으며 그 중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과 관련된 행정 절차

11개를 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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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관련 근로시간단축의 중복부여 여부>

   

1. 노동법 제137조2항에 따르면 “과중·유해·위험 또는 특히 과중·유해·위험한 업무·직무

를 하거나 임신·양육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업무·직무를 하는 여성근로자가 임신을 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사용자는 보다 가볍고 안전한 업무로 배치하거나 12개월 미만

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임금·권리·이익의 삭감 없이 근로 시간을 매일 1

시간씩 단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동 규정은 과중·유해·위험 또는 특히 과중·유해·위험한 업무·직무를 하거나 임신·양육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업무·직무를 하는 여성근로자의 태아 보호를 위한 것임

   

2. 한편, 노동법 제137조4항에 따르면 “여성근로자는 생리 기간 중 1일 30분의 휴식 시간

을 가진다.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는 1일 6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지

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전액을 지급 받습니다.”고 규정함

동 규정은 여성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힘을 가지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첫 12개월 간 모유수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따라서 상기 제137조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두 가지의 제도·정책은 서로 다른 것임.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조건 충족 시 이 두 가지 제도·정책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노동법안 수립 과정에서 상기 규정은 의견 수렴을 통해 근로자, 기업, 관련 개인·단체의 컨

센서스·지지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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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1. 필수적 사회보험, 실업보험 납부 일시 중단 및 감면에 관한 법률 규정
   
1.1. 사회보험 필수 가입은 사회보험법 규정 및 안내문에 따라 이행되며 그 중 필수적 사회보
험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고 퇴직연금계정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일시 중단에 관한 규정만 있
음(사회보험법 제88조 및 필수적 사회보험에 대한 사회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
는 정부의 2015년 11월 11일자 제115/2015/ND-CP호 시행령 제16조 참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생산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
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 방안에 관한 2020년 4월 9일자 제42/NQ-CP호 의결을 발행하였고 동
의결 내용 중 목록Ⅱ 1호에는 퇴직연금계정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일시 중단에 관한 규정이
있음

   
제42/NQ-CP호 의결 이행 안내를 위해 노동보훈사회부는 퇴직연금에 대한 납부 일시 중단
안내에 관한 2020년 5월 4일자 제1511/LDTBXH-BHXH호 공문을 발행하였음. 동 공문 목록
4 제b호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일시 중단 기간동안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혜택
을 받는 조건이 충족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 시 납부 일시 중단 기간에 대해 납부해야 함

현재, 병가·출산·산업재해·직업병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일시 중단에 관한 법령 규정은 없음
1.2. 실업보험 가입은 고용법 규정 및 이행 안내문에 따라 이행됨. 동 문서에는 실업보험 감면
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실업보험 감면에 관한 공문
등이 없음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에 관한 법률 규정
노동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을 위한 근무기간 계산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해 실
제 근무한 총 기간에서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실업보험 납부기간 및 사용자로부
터 이미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지급받은 근무기간을 뺀 기간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사업주의 퇴직연금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일시중단은 노동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퇴직금 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보험에 가입한 기
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하노이무역관

3. 인턴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노동법 및 이행 안내문에는 인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는 도제훈련·인터십

및 직업훈련에 관한 규정(노동법 제61조 및 제62조)이나 수습에 관한 규정(노동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만 있음.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제국은 의견이 없음

<대사관 추가안내> 2021.2.1.부터 시행되는 “노동조건 및 노동관계에 관한 노동법 일부조항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제145/2020/ND-CP호) 제8조에 따라 “수습기간”도 퇴직

금 산정을 위한 총 근무기간에 삽입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존 법령에 따라 수습기간을 총 근무기

간에 포함하지 않았던 기존 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있었음. 

개정법령 시행(2021.2.1.) 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은 총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

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나, 향후 베트남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받아 추가안내

하도록 하겠음

4. 한-베 사회보장협정 체결 관련
 양측은 동 협정 준비·협상 과정 내내 긴밀하게 협력해 왔음. 노동보훈사회부는 동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가장 조속한 시일 내 내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대사관 추가안내> 외국인의 의무적 사회보험 관련 시행령(제143/ 2018/ND-CP호)에 따라 외국인

에 대한 사회보험 중 퇴직연금계정(사용자 14%, 근로자 8%)은 2022.1.1.부터 적용될 예정임. 

 우리정부는 ①양국 파견근로자의 상대국 연금보험 납부 면제, 즉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근로자의 베

트남 퇴직연금 납부 면제(중복가입 배제)와, ②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 시 상대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연금 합산)을 내용으로 하는 한-베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 중임. 현재 베트남 총리 보

고가 진행 중이며 향후 체결을 위한 베트남 내부절차는 국회상무위원회 의결만 남겨두고 있음

(안내)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 정부 공식 서면답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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